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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보기

국내 대중문화의 한 축이었던 ‘K(코리아)-웹툰’이 마블의 아성에 도전하는 신한류로 주목받고 

있다. 참신한 소재와 촘촘한 전개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글로벌 콘텐츠로 거듭나고 

있는 K-웹툰의 ‘성공 신화’와 킬러 콘텐츠로 다각화되고 있는 웹툰 IP를 자세히 살펴본다.

글 편집실

경이로운

       K-웹툰

신한류 주역으로 나선 K-웹툰

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

대통령이 웹툰 캐릭터가 그려진 방역용 마스크를 국

무위원들에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. 회의가 진행된 

이날은 ‘만화의 날’이기도 했다. 문 대통령은 인기 웹

툰 <TEN>의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

며 “만화강국 일본 웹툰 시장에서 한국 웹툰이 매출 

1위를 기록하고 있다”며 “웹툰은 이제 K-콘텐츠를 

대표하는 장르로 신한류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”고 

했다. 

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내 웹툰 산업은 호황

인 것으로 나타났다.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5년 

4,200억 원에서 2020년 1조 원을 돌파했다. 특히 지

난해는 집콕 생활의 일상화로 K-웹툰의 저력을 입

증한 한해였다.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

웹툰을 포함한 만화 산업 상반기 수출액은 2,267만 

달러(약 264억 원)로 전년 동기보다 12.8% 늘었다. 

국내 웹툰은 전 세계 시장점유율의 약 28%로 추산된

다. 이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끈 일등 공신은 대형 플

랫폼 네이버웹툰, 다음웹툰, 카카오페이지 등이다. 

이들 회사는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고 모바일에 최적

화된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수익모델을 탄탄히 구축

했다. 

먼저 2014년 7월, 미국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글로벌 

시장에 진출한 네이버웹툰은 웹툰 산업 성장을 이끌

어오며 현재 프랑스, 대만 등 100여 개국에서 구글플

레이 만화앱 1위를 차지하고 있다. 앱애니 시장조사

업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월간 페이지뷰는 

105억뷰다. 

카카오 역시 글로벌 웹툰 시장을 공략 중이다. 카카

오는 2019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 대

만, 태국 웹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북미 진

출을 위한 발판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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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웹툰 영상화 인기몰이 올해도 계속

몇 년 사이 웹툰 기반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영화나 

드라마로 재탄생되고 잇따라 흥행하면서 관련 시장

의 규모도 나날이 확장되는 모습이다. 대표적으로 네

이버웹툰 <스위트홈>은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4일 만

에 한국 포함 태국, 쿠웨이트 총 11개국에서 1위를 차

지했다. 또한 전세계 70여 개국에서 Top 10에 들었

고 미국에서는 한국 콘텐츠 최초로 3위까지 랭크되

는 기록을 세웠다. 

웹툰의 지식재산권(IP) 영상화는 <스위트홈>뿐만이 

아니다. 웹툰 IP 기반으로 제작된 드라마는 무려 80

여 편에 달한다. 2014년 <미생>, 2018년 <김비서가 

왜 그럴까>, 2019년 <타인은 지옥이다>, 2020년 <여

신강림>, <경이로운 소문>, <이태원클라쓰> 등이 인

기리에 방영됐다. 

웹툰 IP 기반의 흥행 영화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. 

지난 2010년 윤태호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

화 <이끼>는 300만 관객을 기록했으며, 2012년 <26

년>, 2013년 <은밀하게 위대하게>가 각각 296만 명, 

695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. 2017년과 2018년에는 <

신과 함께> 1, 2가 각각 1,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대

성공을 거두기도 했다. 

올해에는 더 다양한 웹툰 IP 기반 영상화 작업이 이

뤄질 것으로 보인다. 학원 좀비물 웹툰 <지금 우리 학

교는>과 영화 <부산행> 연상호 감독과 웹툰 <송곳> 

최규석 작가가 함께 선보이는 웹툰 <지옥> 등이 영상

으로 제작될 계획이다. 이 밖에 지난해 누적 조회수 

32억뷰를 기록하며 5년간의 연재를 마친 <유미의 세

포들> 또한 드라마화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팬들의 

관심이 뜨겁다. 

이에 더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웹툰 IP 영상화를 

기반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 시장까지 노리

겠다는 전략을 구상하면서 K-웹툰의 위상은 더욱 

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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